
정치 > 정치일반

홍익표 "윤, 채상병 수사방해 확인되면 퇴임 후라도 형사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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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을 하고 있다. 2023.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여당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

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

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

실을 밝히는 건 당연한 국가 의무"라며 "수사과정에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

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의당, 무소속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

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른 시

일 내 통과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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